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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여호와. 역사의 주인이니라.

사랑하는 자야.

보는 자와 듣는 자는 복 있는 자노라.

너희니라. 섭리사이니라.

너희는 역사를 보고 있으며, 중심 자를 보고 있노

라.

너희는 역사를 듣고 있으며, 나와 예수의 말을 듣고 

있노라.

아니더냐?

너희는 참으로 복 있는 자노라.

사랑하는 자야.

세상 속에 섭리사 사람들도 속해져서 살고 있지.

같은 날씨, 같은 경제, 같은 재난의 어지러움에도 

너희는 알지 않느냐. 

그 모든 것의 이유를.. 근본을..

그 모든 것을 같이 보고 듣는 세상에 속한 자들은 

모른다.

전혀 모른다. 

그러니 참으로 복이 있지?

그러나 섭리사 속에서도 

진정 이역사와 나 여호와를 취하지 않는 자가 있노

라.

본인의 것으로 진정 삼지 않는 자가 있노라.

길바닥에 뿌려진 씨앗과 같이 사탄에게 나를 빼앗

기는 자들.

돌밭에 뿌려진 씨앗같이 나와 기쁨의 잔만 함께 취

하며 고난의 잔 앞에서는 나를 떠나갈 자들.

가시밭길에 뿌려진 씨앗같이 나를 그대로 취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취향에 맞게 받아들이는 자들.

더 자세히 이야기 해주마.

길가의 마음 밭을 가진 자들.

한마디로 쉬운 자들이니라.

천국의 비밀, 재림을 알고 

인정하지 않는 자들이 여기에 속한다. 

가라지들, 선생과 섭리를 핍박하는 자들에게 쉽게 

귀 기울여 넘어지는 자들이니라.

돌밭의 마음 밭을 가진 자들은.

‘아멘’하나 실천하지 않는 자들이 속한다.

나에게 약속을 해놓고 지키지 않는 자들 

여기에 속하니라.

기쁠 때만 나를 찾는 자들이 여기 속한다.

마치 애인과 사랑하는 건 좋아해도 

위기와 어려움에는 애인 두고 

도망가는 사람과 같은 자니라.

이런 자들은 야비한 자들이니라.

환란에 버티지도 못하고 쓰러질 자들이니라.

가시밭의 마음을 가진 자들은.

자기 주관을 기준으로 

나를 받아들이는 자들이니라.

나름이 들이지.

이정도면 되겠지? 

이렇게 해야 하나님이 좋아하실 거야.

하나님도 나와 같은 생각일거야. 

라고 하는 자들

사망의 정신사상을 가진 자니라.

특히 이성 죄를 지은 자들.

괜찮겠지. 모르겠지. 생각하며 죄를 행한 자들 또한 

가시밭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라.

이런 세 가지 마음 밭을 가진 자들은 대 환란에 쓰

러질 자들이니라.

귀 있는 자들은 들어라.

모두 조금이라도 이런 마음에 속한다면 밭을 갈아

라.

밭을 갈아라.

걸러내고, 관리하여 좋은 마음 밭, 

옥토 밭의 마음을 취하여라. 



그래야 생명 농사의 결실 

10배, 100배 일궈낼 수 있노라. 

(제가 하나님. 사람들이 간증자들이 더 사랑 많이 

받는 다고 생각하고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으니 하

나님, 예수님, 선생님이 진정 사랑하는지 모르는 사

람이 많더라고요.라고 기도했습니다.)

보지 않아도 듣지 않아도 

내 사랑을 진정 믿는 자. 없다.

진정 없다. 있길 원하노라.

위대한 믿음이요. 진정 큰 자이니라.

(하나님. 왜 사람들은 들어야, 봐야 믿을까요?라고 

여쭸습니다.)

육이니까.

아직 육을 가지고 있으니.

영, 혼, 육 모두 나를 느끼며 

보고 듣길 원하고 

사랑 확인 받길 원하는 것이니라.

너도 지금은 사랑으로 통하고 들으나 

만약 못 듣고 못 느꼈다면 

지금처럼 나를 사랑하지 못하였을 것이니라.

(맞아요. 저는 의심도 많아서 분명 그랬을 거예요. 

하나님. 감사해요. 사랑해요.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니 전해줘.

선생이 30년 알려주고, 목 터져라 외쳤으나, 아직도 

머리로 이론을 이해하듯 받아들이는 자 많고 많다.

그러니 신랑, 신부의 뜨거운 사랑이 

매일 같이 일어나겠느냐.

난 운다. 예수도 운다.

왜? 내 사랑 좀 알아달라고 내가 사랑한다고 

너는 내 것이라. 나도 너의 것이라고 

가지라고 나를! 내 사랑을! 

가지라고 해도 모르니 어찌 하냐.

(그러면 어떻게 받아야 해요?라고 여쭸습니다.)

사랑은 사랑으로 받아들인다.

안녕. 인사하면 안녕. 인사 해주듯

사랑은 사랑으로 받아야지.

이 말에도 들어 깨달을 자는 깨달으나.

들어도 모르는 자들, 분명 있을 것이니라.

내 답답함 너도 어느 누구도 모른다.

오직 예수와 네 선생만 안다.

내 사랑 나의 전부 사랑하는 자에게

나 여호와.


